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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ath.random() 보안 취약

math.random() 함수 대신
java.security.SecureRandom() 함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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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rintStackTrace() 보안 취약

printStackTrace()를
System.out.println(e.toString())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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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ull pointer 참조

기존 null 포인터 예외처리가  안된 코드에서
예외처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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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source closed 문제 (파일 입출력)

기존 FileReader 객체를 Close 할 수 없게 
바로 BufferedReader에 넣었던 코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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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Resource closed 문제 (소켓 관련)

objectInputStream과 objectOutputStream을 
close() 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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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석 처리된 코드

주석 처리된 코드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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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적 변수 관련 문제

선언시 초기화 된 상수 : 
final 대신 static final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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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코드 중복

“localhost”, “Receive Msg”, “Send Msg” 
문자열이 반복되어 하드코딩 되어 있는 
부분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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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문제

수식을 간단하게 변경,
default case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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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GUI 함수들 관련 문제

상태를 신규 -> 의견으로 변경 후
GUI 관련 함수라는 의견을 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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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린
- 젠킨스나 레드마인 등의 도구를 처음 써보았다. 처음에 낯설고 어려웠지만  이를 통해 팀 간 
소통이나 이슈관리 면에서 프로젝트 편의성이 높아짐을 느꼈고, 체계적인 프로그래밍을  
경험했다.

변장훈
-기존에는 기능을 구현하는데만  초점을 두었고 기능들이 잘 돌아가기만  하면 개발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 CTIP환경에서의  개발을 통해서 기능의 완성이 끝이 
아님을 알게 되었고 코드의 질을 높이려면 어떤 도구를 가지고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 

정인욱
- 이슈들을 레드마인이라는  이슈 트래킹 도구에 몰아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로 인해 진행 
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었고, 해야할 일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파악하기 쉬웠다. CTIP 
환경을 이용해 코드를 Github에 올리면 자동으로 코드를 정적 분석해주었다 . 이러한 도구를 
잘 이용하면 코드의 퀄리티를 쉽게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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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린
- 규모 있는 프로젝트에서  단계별 설계와 짜임새 있는 문서작업이  중요하다고  느꼈다. 

requirements부터 시작해서 메서드를 만들기까지  수정과 보완을 거듭하며 참 괴롭기도 
했으나 이를 통해 논리적인 개발 과정을 배울 수 있었다.

변장훈
-기존에는 개발을 할때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바로 타이핑을 시작했는데  UP 개발 방식을 사용해 
보면서 정해진 프로세스대로  개발을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느꼈다. 특히 문서작업이  
매우 귀찮고 힘들었는데  막상 몇주 지나니깐 우리가 초반에 어떻게 생각하고 기능을 
명세했는지는  종종 햇갈리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었고 그것을 문서를 통해 복기할수 있어서 
기능 구현에 있어서 개발의도나  의견 취합에 있어서 좋았던 것 같다.

정인욱
- 주먹구구식으로  코딩부터 시작하지 않고 OOA부터 OOI까지 정해진 프로세스대로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비교적 퀄리티 있는 구현물이 나온 것 같다. OOA, OOD를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에  
따라 구현에 걸리는 시간이 실제로 크게 달라지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여러명이 함께 
진행하는 규모 있는 프로젝트에서는  이러한 체계적인 프로세스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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